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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은 뭘까. 흔히 공

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떠오

를 것이다. 하지만 세계건물건축연합

(GABC)의 2018년 통계(2018 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전체 이산화

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게 건축

물의 시공 및 운영이다. 자동차나 항공 

등 운송수단은 건축물의 절반 수준인 

23%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건축가

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

다비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에너지총회

(WEC)의 국제도시 설계 공모전 ‘랜드 

아트 제네레이터 이니셔티브(LAGI)’에

서 건축가 박성기(39)씨가 한국인 최초

로 최고상인 1등상을 받았다. LAGI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그 밖의 

국가를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공모

전. 태양열 에너지·풍력·수력 등으로부

터 에너지를 얻는 조형물 디자인을 요구

한다. 건축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내

로라할 예술가·과학자·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명망있는 대회다.

별이 빛나는 층운으로 수상

올해의 주제는 UAE에 조성되는 탄소 

제로 도시인 마스다르시의 공원을 위

한 조형물 설계였다. 박씨의 수상작 ‘별

이 빛나는 층운(Starlit Stratus)’은 햇

빛이 강한 중동 지역의 특성을 살

린 데다 태양광 패널에 집수·정

수 기능을 추가해 공기 중 수분

을 식수로 변환시키는 기술까

지 접목시켜 큰 호평을 받았다.

　15m 간격으로 세운 99개 

기둥 절반에는 태양광 

패널을, 나머지 절반

에는 수분 흡수 장

치를 설치해 전력

원과 식수원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디

자인한 것이다. 낮에는 패널이 

펼쳐져 햇볕을 막는 차양이 

되고, 밤에는 동그랗게 접혀 

가로등이 된다. 박씨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한 아

이디어이기에 수 개월내 현

실화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마스다르시와 

설치 여부를 논의 중

이고, 한국의 경우

도 환경적 조건은 부족하지만 일부 보

유한 선진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기에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씨가 집중한 것은 기술 개발보다 

“기술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내기 

위한 방안 모색”이다. “태양광 패널은 

통상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잖

아요. 그런 패널이 밤이 되면 마스다르

시를 상징하는 아트워크로서의 미적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고 싶었어요. 어

릴 적 많이 했던 종이접기를 떠올렸죠. 

어린 마음에 종이접기가 신기했던 게,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다양한 결과

물의 원형이 다 같은 정사각형 종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무언가

를 볼 때면 자연스럽게 종이접기를 떠

올리곤 했어요. 종이접기 문화가 없는 

서양인들은 신기해 하더군요.”

 건축가로서 지속가능성의 실천에 관

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으로 유학을 오

면서다.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

의 AJN, 렘 쿨하스의 OMA 등을 거치

면서, 지역 환경을 고려해 기존 공간을 

되살리는 패시브(Passive) 디자인 방식

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

이는 첨단 트렌드를 체득한 것이다.

장 누벨, 렘 쿨하스의 패시브 디자인 체득

지난해부터는 뉴욕에서 개인 사무소 

‘SSP [SU:P]’를 직접 운영하면서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작업을 꾸

준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재생’ 

개념의 상징물로 통하는 마포문화비축

기지도 2013년 ‘마포지구 오일 탱크 재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상

을 수상한 그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설

계 공모를 거쳐 구현된 것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환경 디자인, 데이

터를 활용한 공간 및 형태 디자인, 과학

과 예술이 융합된 미래 세대를 생각하

는 건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

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배운 다양

한 경험들을 살려 한국에서도 친환경

을 위한 재료와 기술들을 한데 모을 기

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갈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 석유를 가진 아부다비가 

탄소제로 도시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

는데, 한국도 이미 일부 선진기술을 갖

고 있거든요. 좋은 기술을 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yBa는 거대한 ‘맥락’

이다. 1980년대 말 런던대 골드스미스 

컬리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

의 ‘젊은 영국 예술가들(young British 

artists)’은 성역을 거부하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단번에 주목을 이끌어냈다. 

데미안 허스트를 필두로 마크 퀸·채프먼 

형제·크리스 오필리·게리 흄·트레이시 

에민·사라 루카스 같은 괴짜들의 개성 

가득한 잠재력을 눈치챈 영국의 유명한 

컬렉터이자 아트 딜러인 찰스 사치가 이

들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하며 관심에 

불을 지폈고, 1997년 로열아카데미에서 

열린 ‘센세이션(Sensation)’전에 30만 명

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yBa라는 이름

은 미술계에 진하게 각인된다.

　yBa의 주역이었던 사라 루카스

(Sarah Lucas·57)가 아시아 최초 개인

전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서울 성북동 

제이슨 함 갤러리에서 29일까지 열리고 

있는 ‘사라 루카스: 초감각적인, 작업들

(Supersensible, Works) 1991-2012’이

다. 전시 제목은 95년 루카스의 뉴욕 첫 

개인전 제목이었던 ‘Supersensible’을 

원용했다.

　“남성보다 더 마초다운 이미지로 영

국 미술계에서는 ‘불량소녀’로 불린

다”고 작가를 소개한 함윤철 대표는 

“그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성적 담론

에 거칠고 대담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데, 가구·담배·스타킹·과일·계란·생닭 

같은 일상의 물건들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관능적인 이미지로 거듭난다”고 

설명한다.

　1층에 붙어있는 셀프 포트레이트 연

작부터 압도적이다. 1991년 이탈리아 로

마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하고 있을 

당시 만든 작품 ‘Divine’(사진 1)이다. 선

정적인 제목들이 언뜻언뜻 보이는 영국 

대중신문 콜라주가 그림 속 배경이다. 

작가는 워커를 신은 면바지 차림으로 

다리를 쫙 벌린 채 기대앉아 고개를 슬

쩍 쳐들고 관람객을 내려다본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역시 yBa 작가이

자 애인이었던 게리 흄의 누드를 다양한 

사물로 절묘하게 가린 사진 연작이 시

선을 붙든다. 그 옆에는 온갖 욕을 얌전

한 글씨체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시리즈

가 붙어있고, 반대편에는 스타킹을 활

용한 설치 작품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역시 사물을 묘하게 활용한 표현이  어

떤 연상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누구나 

고뇌하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감추고 

싶은 성(性), 정체성, 삶과 죽음 같은 다

루기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들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의자와 자

전거 바퀴와 스타킹으로 구성한 ‘Great 

Exhibition’(2006·사진 2)은 ‘레디-메이

드’ 전통에 입각한 작품이다.

　함 대표는 “이번 전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자기만의 방

법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온 작가의 예술

성을 다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자리”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월에는 중국 

베이징 레드 브릭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

가 예정돼 있다. 월요일 휴관.

UAE 마스다르시 공원에 조형물

태양광 패널에 집수 기능도 추가 

낮에는 햇볕 막는 차양 역할하고

밤엔 동그랗게 접어 가로등 변신 

“아름다움 갖추려 종이접기 응용”

발칙한 상상력의 도발적 구현

사라 루카스 아시아 첫 개인전

현대미술 주류인‘yBa’핵심 작가

스타킹·닭·과일 등으로 선정성 부각

제이슨 함 갤러리서 29일까지

제24회 세계에너지총회(WEC)의 국제도시 설계 공모전 ‘랜드 아트 제네레이터 이니셔티브(LAGI)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별이 빛나는 층운. 

낮에 평평하게 펼쳐져 햇볕을 막는 차양 역할을 하는 태양광 패널이 밤에는 동그랗게 접혀 아름다운 가로등이 된다.  [사진 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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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 만난 태양광 패널 ‘탄소 제로’도시의 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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